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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Manufacturing workers face increased fatigue and stress due to environmental factors in workplace such as noise and vibration. Addressing this issue requires creating conducive rest spaces; however, the existing conditions of rest spaces in manufacturing workplace are subpar and lack sufficient scholarly evid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nature-based rest spaces on the physical and emotional recovery from fatigue on manufacturing workers. Three manufacturing complexes with nature-friendly rest spaces were selected, and 63 manufacturing work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measurement tools included the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 for fatigue levels, physiological indicators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and emotional indicators (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 Scale; ZIPERS, 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PRS, Profile of Mood States; POMS and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The study compared recovery levels during a 7-minute rest between a space without plants and a space with natural elements. The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of participants in green rest spaces compared with those in conventional rest spaces. Regarding fatigue levels, green rest spaces showed a decrease in systolic blood pressure in the middle-fatigue and high-fatigue groups. Positive feelings increased in green spaces, whereas negative emotions decreased, suggesting that short breaks in nature-friendly environments effectively promote workers' physical and emotional recovery. Furthermor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green space in various work environments to promote well-being i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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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작업장의 소음 및 열악한 공기질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으며, 반복적인 업무 형태와 교대근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Melamed and Bruhis, 1996; Oh et al., 2002; Chang et al., 2005). 피로 및 스트레스는 만성피로와 불안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하며 심해질 경우, 대뇌와 심혈관계 장애 등 신체 기능의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업무의 집중력 및 생산력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생산직 근로자의 피로 해소는 매우 중요하다(Kang et al., 2005; Lee, 2006; Cho et al., 2013). 2022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30,348건의 사고 중 생산업이 2위(24.21%)를 차지하여 건설업보다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무 중 정기적인 휴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충분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1년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2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업체 현황 조사에서 43.8%는 휴게공간이 부재하였으며, 설치되었더라도 휴게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2022). 휴식은 근로자의 작업 능률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Tucker and Macdonald, 2003)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게공간 조성이 중요하다.

      휴게공간의 환경적 특성은 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휴게공간의 조명, 마감재, 색채, 면적, 천정의 높이 및 형태, 가구의 배치, 휴게 활동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여부 등과 같은 측면이 휴게공간의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토되고 있다(Cho and Choi, 2011; Kim et al., 2012; Kim et al., 2015; Han and Moon, 2016; Yoo and Lee, 2016; Lee, 2019). 최근에는 회복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식물 등 자연 요소로 형성된 녹색 공간이 주목을 받고 있다(Van den berg et al., 2010).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녹색 공간에서의 휴식은 스트레스와 주의력 및 피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Ulrich et al., 1991; Hartig et al., 2003), 녹색 공간과 가깝게 지낼수록 스트레스 관련 질병 발생률이 낮아진다고 보고되었다(Grahn and Stigsdotter, 2003). 이에 대한 기작은 최근의 생리학적 연구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녹색환경은 대뇌 전두엽의 긴장을 완화하며(Lee, 2017; Song et al., 2018; Youn et al., 2022; Kang et al., 2022, 2023), 교감신경활동을 억제함과 동시에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킴으로써 자율신경계의 안정적 기능을 유도한다(Song et al., 2014; Vandenberg et al., 2015; Kim et al., 2021). 또한,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하게 높아진 혈압을 낮추며(Ji et al., 2012; Hassan et al., 2018) 스트레스 노출 시에 분비되는 코티솔 호르몬을 억제하기도 한다(Lee et al., 2011; Roe at al., 2013; Ochiai et al., 2015). 이러한 객관적 연구가 발표되면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장에서 식물을 이용한 자연 친화형 휴게공간(이하, 녹색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휴게공간이 근로자의 피로와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 휴게공간에서의 휴식이 생산직 근로자에게 미치는 신체적ㆍ정신적 영향에 관해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조사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피로 수준에 따른 차이 여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 중 녹색 휴게공간이 설치된 3개사(천안시 소재 TW사, 천안시 소재 WW사, 인천시 소재 TJ사)에서 5일간 실시되었다. 연구에는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63명(39.9±10.6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정신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 등 병력이 없는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는 동일한 면적의 녹색 휴게공간(이하, 실험구)과 인공화된 기존 휴게공간(이하, 대조구)에서 휴식할 때의 심신 반응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집단 내 비교방식을 적용하여 개인차에 따른 경과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실험구(Green space)는 벽면이 녹지로 조성된 공간으로 3개사의 녹지의 면적은 12 ~ 25 m2 (TW사 25 m2, WW사 12 m2, TJ사 18 m2)이었으며, 이와 반대로 대조구(Control)는 실험구와 공간의 면적은 동일하지만, 식물이 부재하고 흰색 벽면으로만 구성된 공간으로 설정하였다(Fig. 1). 또한, 실험은 모든 외부 변수를 통제한 환경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환경의 온도, 습도, 조도는 각각 24.5±1.4℃(평균±표준편차), 53.9±14.4%, 375±408lx로 유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이하, 피험자)는 실험 시작 전 연구의 개요와 목적, 진행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후 참가하였다. 이후, 피험자는 2주간의 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보고식 설문을 실시한 후, 실험구 및 대조구에서 2분간 안정을 취하고 7분간 의자에 앉은 상태로 편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Fig. 2). 근무 시간 내 휴식 시간은 통상적으로 10분 정도이므로, 근무 장소에서 휴게공간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7분으로 설정하였다. 휴식이 종료되면 혈압과 맥박수를 측정하여 신체 데이터를 획득하고 심리설문지를 활용하여 정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휴식은 피험자별로 대조구와 실험구에서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실험장소는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랜덤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P01-202110-12-003).

        
          
          

          Fig. 1. 
				
          

          
            Experimental places in three different companies.
          
          

          

        

        
          
          

          Fig. 2. 
				
          

          
            Experimental procedures.
          
          

          

        

      

      
        2.2. 측정지표
        휴게공간에 따른 생리적 반응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자율신경계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혈압과 맥박수를 조사하였고, 가압식 혈압계 HEM-1000(OMRON, Japan)을 이용하여 오른쪽 상완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피험자의 개인적 피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피로척도(MF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반적 피로도, 일상생활 기능장애, 상황적 피로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총점수 73점 이하는 「낮은 피로군」, 74-94점은 「중간 피로군」, 95점 이상은 「높은 피로군」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녹색 휴게공간이 제공하는 정서적 반응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스트레스척도(ZIPERS), 회복환경지각척도(PRS), 기분상태평가척도(POMS), 상태-불안척도(STAI)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POMS의 경우, 본 연구에 사용된 심리설문지들의 중복된 항목을 제외하기 위해 피로(F), 활기(V), 우울(D) 항목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2.3. 데이터 분석
        63명을 대상으로 두 개의 휴게공간에서의 반응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1.0(IBM, USA)을 사용하여 통계검정을 실시하였다. 생리데이터의 경우,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심리데이터의 검정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활용하였다. 결과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표기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피로 수준을 조사하여 낮은 피로군 20명(60.5 ± 1.8점), 중간 피로군 30명(85.7 ± 1.0점), 높은 피로군 13명(105.4 ± 2.7점)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반응 특성을 검토하였다.

      

    

    

  
    
      3. 결 과
      
        3.1. 신체적 반응
        
          3.1.1. 혈압 반응
          두 종류의 휴게공간에서의 휴식 동안 변화하는 혈압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혈압과 맥박수를 분석한 결과,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에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대조구에 비해 녹색 휴게공간에서의 수축기 혈압(Control, 123.7 ± 2.0mmHg; Green space, 119.3 ± 2.0mmHg; p < 0.01)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완기 혈압(Control, 74.4 ± 1.7mmHg; Green space, 71.8 ± 1.5mmHg; p < 0.05)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Table 1). 맥박수의 경우, 일반 휴게공간과 녹색 휴게공간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로 수준에 따른 반응을 관찰해보았을 때, 수축기 혈압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낮은 피로군에서는 대조구 대비 실험구에서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간 피로군(Control, 125.5 ± 3.2mmHg; Green space, 119.5 ± 3.2mmHg; p < 0.01)과 높은 피로군(Control, 124.1 ± 3.4mmHg; Green space, 117.7 ± 3.6mmHg; p < 0.01)의 수축기 혈압에서는 일반 휴게공간 대비 녹색 휴게공간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Fig. 3).

          
            Table 1. 
				
            

            
              Comparison of blood pressure and pulse in control and green space.
              N=63

            
            

          

          
            
              
                	Blood pressure and Pulse
                	Control
                	Green space
                	P-Value
              

              
                	MEAN ± SE
                	MEAN ± SE
              

            
            
              	Total (N=63)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3.7 ± 2.0
              	119.3 ± 2.0
              	<0.0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4.4 ± 1.7
              	71.8 ± 1.5
              	<0.05
            

            
              	Pulse (beats/min)
              	74.7 ± 1.3
              	75.3 ± 1.4
              	n.s
            

          

          
            
              *, p < 0.05; **, p < 0.01; Paired t-test
            

          

          

          
            
            

            Fig. 3. 
				
            

            
              Comparison of systolic blood pressure in control and green space according to fatigue level. N=63; **, p < 0.01; Paired t-test.
            
            

            

          

        

      

      
        3.2 정서적 반응
        
          3.2.1. 환경스트레스척도(Zuckerman Inventory of Personal Reaction Scale, ZIPERS)
          환경으로부터 변화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ZIPERS를 분석한 결과, 5가지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녹색 휴게공간은 일반 휴게공간보다 생산직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Control, 9.7 ± 0.4; Green space, 13.7 ± 0.3; p < 0.01)과 집중(Control, 6.3 ± 0.2; Green space, 8.2 ± 0.1; p < 0.01)을 증가시켰으며, 두려움(Control, 6.6 ± 0.3; Green space, 5.1 ± 0.3; p < 0.01), 슬픔(Control, 1.8 ± 0.1; Green space, 1.4 ± 0.1; p < 0.01) 및 분노(Control, 3.6 ± 0.2; Green space, 2.6 ± 0.1; p < 0.01)는 감소시켰다(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psychological responses in control and green space.
              N=63

            
            

          

          
            
              
                	Parameters
                	Sub-scales
                	Control
                	Green space
                	P-value
              

              
                	MEAN ± SE
                	MEAN ± SE
              

            
            
              	ZIPERS
              	Positive affect
              	9.7 ± 0.4
              	13.7 ± 0.3
              	<0.01
            

            
              	Attentiveness
              	6.3 ± 0.2
              	8.2 ± 0.1
              	<0.01
            

            
              	Fear
              	6.6 ± 0.3
              	5.1 ± 0.3
              	<0.01
            

            
              	Sadness
              	1.8 ± 0.1
              	1.4 ± 0.1
              	<0.01
            

            
              	Anger
              	3.6 ± 0.2
              	2.6 ± 0.1
              	<0.01
            

            
              	PRS
              	Fascination
              	11.0 ± 1.2
              	30.3 ± 0.9
              	<0.01
            

            
              	Being Away
              	7.1 ± 0.6
              	13.6 ± 0.4
              	<0.01
            

            
              	Coherence
              	26.2 ± 0.8
              	29.2 ± 0.7
              	<0.01
            

            
              	Compatibility
              	15.9 ± 1.2
              	30.5 ± 0.8
              	<0.01
            

            
              	Total
              	60.3 ± 2.8
              	103.5 ± 2.2
              	<0.01
            

            
              	POMS
              	Fatigue
              	5.2 ± 0.5
              	2.5 ± 0.4
              	<0.01
            

            
              	Vigor
              	4.1 ± 0.6
              	9.0 ± 0.6
              	<0.01
            

            
              	Depression
              	4.0 ± 0.5
              	1.7 ± 0.4
              	<0.01
            

            
              	STAI
              	-
              	45.5 ± 1.1
              	37.9 ± 1.1
              	<0.01
            

          

          
            
              **, p < 0.01; Wilcoxon signed-rank test
            

          

          

        

        
          3.2.2. 회복환경지각척도(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PRS)
          녹색 휴게공간이 심리 회복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활용한 PRS의 분석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실험참가자는 녹색 휴게공간이 일반 휴게공간보다 매력적이고(Control, 11.0 ± 1.2; Green space, 30.3 ± 0.9; p < 0.01), 조화롭고(Control, 26.2 ± 0.8; Green space, 29.2 ± 0.7; p < 0.01), 해방감이 들며(Control, 7.1 ± 0.6; Green space, 13.6 ± 0.4; p < 0.01), 휴식에 적합하다고(Control, 15.9 ± 1.2; Green space, 30.5 ± 0.8; p < 0.01) 평가하였다(Table 2). 특히, 매력감 영역에서 가장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총점수 역시, 일반 휴게공간 대비 녹색 휴게공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Control, 60.3 ± 2.8; Green space, 103.5 ± 2.2; p < 0.01). 피로 수준에 따른 회복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중간 피로군은 다른 그룹군에 비해 녹색 휴게공간에서의 매력감을 더욱 강하게 인지하였다(Control, 10.2 ± 1.5; Green space, 30.8 ± 1.3; p < 0.01). 매력감을 제외한 항목인 해방감, 조화로움, 적합성의 경우, 피로군에 따라 회복환경지각 정도에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피로 수준과 무관하게 인공적인 일반 휴게공간보다 자연의 요소가 도입된 녹색 휴게공간이 정서적 회복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3. 기분상태 척도(Profile of Mood States, POMS)
          휴식 동안의 기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POMS를 분석한 결과, 일반 휴게공간보다 녹색 휴게공간에서 머무를 때 활기(Control, 4.1 ± 0.6; Green space, 9.0 ± 0.6; p < 0.01)가 향상되고 피로(Control, 5.2 ± 0.5; Green space, 2.5 ± 0.4; p < 0.01)와 우울(Control, 4.0 ± 0.5; Green space, 1.7 ± 0.4; p < 0.01)은 유의하게 저하됐다(Table 2). 그 중, 활기 영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피로 수준에 따른 기분 상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의 피로 수준이 높음에 따라 일반 휴게공간에서 경험하는 단기적인 피로 수준도 높다는 경향이 나타났다. 더불어, 피로 항목은 세 그룹군 모두 일반 휴게공간과 대비하여 녹색 휴게공간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3.2.4.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TAI를 분석한 결과, 일반 휴게공간에 비해 녹색 휴게공간은 생산직 근로자에게 불안 수준(Control, 45.5 ± 1.1; Green space, 37.9 ± 1.1; p < 0.01)을 유의하게 낮춰주었다(Table 2). 또한, 피로 수준이 높음에 따라 일반 휴게공간에서의 불안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녹색 휴게공간에서는 피로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 휴게공간 대비 더 큰 감소 폭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4. 고 찰
      본 연구는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 환경 내 녹색 휴게공간에서 7분 동안의 휴식이 회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 휴게공간보다 녹색 휴게공간에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어 신체적 이완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와 함께 정서적 반응에서도 자연의 요소가 부재하는 일반 휴게공간에 비해 녹색 휴게공간에서의 휴식이 우울, 불안, 피로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여 해방감, 활기, 집중력 등 긍정적인 감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험자의 피로 수준에 따른 회복 효과를 조사한 결과, 신체적 측면에서는 일반 휴게공간에 비해 녹색 휴게공간에서 중간 피로군과 높은 피로군의 수축기 혈압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정서적 반응에서는 피로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녹색 휴게공간이 피로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서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는 작업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스트레스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및 고혈압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에 노출되어있다. 이에 더해 불안장애, 만성피로, 분노 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개인의 건강 및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Kim, 2007). 실제,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근무 환경 내 작업환경의 소음이 증가할수록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불안, 분노 등과 인지 장애 증상이 높아져 생산력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Park and Lee, 1996; Lee at al., 2001; Das and Gangopadhyay, 2022). 또한,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습도와 높은 소음이 존재할 때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Oh et al., 2002). 이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회복 공간은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게공간 내 자연의 요소 도입으로 인한 신체적 회복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혈압 반응을 분석하였는데, 일반 휴게공간보다 녹색 휴게공간에서의 휴식을 취하는 동안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서 모두 현저하게 낮은 수치가 도출되었다. 관련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숲과 도시의 시각적 자극으로 인해 변화하는 신체적ㆍ정서적 반응을 비교하였을 때, 도시보다 숲을 조망하는 것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감소시켜 불안과 피로, 우울감이 낮춰준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Ji et al., 2012). Hassan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대나무 식물을 바라볼 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낮아짐과 동시에 불안감이 저하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산림의 회복 효과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Lee et al., 2009) 산림 경관을 관찰하는 것은 이완기 혈압과 맥박수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인간의 신체 및 정서 기능이 환경적 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녹색 휴게공간이 피로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의 자율신경계 안정을 도모하여 정서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로 수준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보았을 때, 일반 휴게공간 대비 녹색 휴게공간에서 중간 피로군과 높은 피로군의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도출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피로가 증가하면 수축기 혈압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으며(Wright et al., 2013), 피로 수준이 높을수록 작업을 시행하는 동안 수축기ㆍ이완기 혈압이 상승한 채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입증하였다(Wright et al., 2008). 혈압의 상승은 긴장 상태에서 항진되는 교감신경계의 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Sinski et al., 2006; Joyner et al., 2008). 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지속될 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피로 수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녹색 휴게공간에서의 휴식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낮은 피로군의 경우, 수축기 혈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피로 수준이 높은 그룹에 비해 낮은 피로군이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자극을 적게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적 반응을 분석한 결과, 휴게공간 내 자연의 요소가 도입된 환경이 근로자의 분노, 우울, 두려움, 불안은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정서와 집중력을 증가시켜 삶의 활력이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Bringslimark et al.(2007)은 실내공간에 식물이 많고 식물과의 거리가 인접할수록 업무 생산성이 향상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Dravigne et al.(2008)은 실내에 식물과 녹지 전망이 보이는 창문이 존재할 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이 증진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근무 환경 내 실내정원의 도입은 근로자의 활기와 집중력을 증가시키고 피로와 우울 및 분노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존재하여(Jang et al., 2016)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 휴게공간이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단시간 내에 해소시켜 피로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부정 정서를 개선하여 근로 의욕 고취와 업무효율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녹색 휴게공간은 일반 휴게공간과 동일한 규모 및 조명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요소가 조화롭게 배치되어(Compatibility) 일관성을 부여하는 공간(Coherence)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업무환경으로부터의 해방감(Being away)을 제공하여 매력감(Facination)과 같은 긍정 정서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녹색 휴게공간이 회복환경에 적합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Berto(2005)의 연구에서는 비자연적인 이미지보다 자연적인 이미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피로 수준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Youn et al.(2022)은 병원 종사자가 실내 자연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피로 및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도 자연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정서적 회복이 유의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녹색 휴게공간은 환경 스트레스로부터의 정신적인 피로 회복을 촉진하므로 자연의 요소가 근로자의 환경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녹색 휴게공간에서의 휴식이 생산직 근로자의 신체적 및 정서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구명하였다.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시, 녹색 휴게공간에서의 휴식을 통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낮아져 심혈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피로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였을 때, 중간 피로군과 높은 피로군은 낮은 피로군에 비해 녹색 휴게공간에서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정서적 반응을 분석한 결과, 피로 수준과 무관하게 녹색 휴게공간에서 휴식 시 업무환경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완화되고 집중력과 활기가 향상되어 정서적 회복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연 요소가 도입된 공간에서의 단시간 휴식이 심혈관계 및 정서적 안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근로의욕과 업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현재, 휴게공간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물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이용 만족도와 같은 단편적인 평가만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휴게공간 내 자연 요소의 유무(有無)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회복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따라서 근무 공간 내 자연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직, 의료진 등과 같은 피로 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경우, 대상자 그룹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나, 녹색 휴게공간의 회복 효과가 높은 피로군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녹색 휴게공간의 물리적 특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실내 녹색 공간의 환경적 요인(녹화 면적, 규모, 식물의 종, 조명, 물의 유무 등)과 다양한 실내 자연의 유형에 따른 효과 및 반응 차이에 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피로 및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근무 공간 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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